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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국 전 준비사항
1.1. 비행기표
제일 처음 해야 할게 비행기표를 구입하는 건데요. 우선 가격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1번쯤 경유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구입하실 때 출국 날짜와 입국 날짜를 잘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생각해야 될게 독일어 코스를 듣는지 여부와 기숙사 신청을 언제부터 해놨는지, 또한 여행을 학기 전에 갈지 학기가 끝나고 갈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학기가 끝나는 날짜는 TUB의 겨울학기의 경우에는 보통 2월 14일은 넘어야지 끝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와서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의 여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 드리는 방법은 오픈 티켓으로 출국 티켓만 구입한 뒤에 베를린에 도착한 뒤에 수강할 수업들을 정하고 스케줄을 봐서 돌아오는 티켓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국할 때 돌아오는 표가 없으면 제제를 가할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 유학 가는 학교에서 온 입학허가서를 보여주면 된다고 하네요.
저의 경우에는 빨리 오고 싶어서 한 주정도 비행기를 당겼어요. 비행기표를 옮기는 데도 돈이 드니까 미리 잘 선택해서 예약하세요.
1.2. 보험 및 지원서
단기유학에 합격하게 되면 그 학교에 가기 위한 지원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메일이 오면 그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맞는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독일에서 제공해주는 보험도 있지만 보통 한국에서 보험을 신정한 뒤에 독일에 가서 비자를 만들 기 전에 한국보험을 독일에서도 쓸 수 있는 문서로 바꿉니다.
1.3. 여행계획 짜기
우선 여행을 가기 전에 유럽에서 어디를 가고 싶은지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두고 계획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계획에 따라 출국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끊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짜두면 좋을 것 같아요
1.4. 독일어 코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가게 된다면 거기서의 생활을 도움을 주기 위해 독일어 코스를 열어요. 사실 어학원에 돈 내고 다니는 것과 비슷해요. 저는 독일어 코스를 안 듣고 출국을 살짝 늦게 하면서 그 시간에 여행을 다녔어요. 들어본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한달 동안 기숙사비가 나가고 생활비가 나가고 독일어 수업비도 나가기 때문에 돈이 꽤 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베를린의 경우 독일어코스를 들으면 우리학교에서 자유선택으로 2학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독일어 코스의 경우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정에 맞게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1.5. 기숙사 신청
TUB 기숙사의 종류는 보통 3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살았던 곳은 Siegmunds Hof예요. 이곳은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시설도 좋지 않지만 위치적으로 학교에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에 여기를 추천 드려요. 기숙사를 신청할 때 살고 싶은 달을 적는데 베를린에 도착하고 나서는 그것을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선택하세요.
2. 독일 도착 후 해야 할 것
2.1. 기숙사 배정받기
호스텔 찾듯이 기숙사 주소를 보고 찾아가면 됩니다. 기숙사 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숙사 앞 사무실에 가서 보증금 300유로와 한달 기숙사비를 낸 뒤에 그 영수증을 기숙사 1층 아저씨께 드리면 됩니다. 독일 분들의 사무시간이 그리 늦게까지 안 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른 시간에 가면 좋습니다.
2.2. 인터넷
처음에 기숙사를 가면 인터넷이 기본제공이 아니 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신청하거나 주위에 쓰고 있는 사람에게 쉐어링을 부탁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인터넷을 신청하면 2달이상 걸리기 때문에 보통 쉐어 할 사람을 찾는데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쉐어가 거의 다 차있기 때문에 주위 방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구하는 것이 좋아요.
2.3. 교통비 내기 및 proof health insurance
이건 TUB에서 enrolment와 관련해 메일이 올 거예요. 거기에 나와있는 데로 하면 됩니다.
2.4. 암멜둥
암멜둥이란 주소지 등록을 하는 건데요 예약을 안하고 가면 새벽에 가서 줄을 서야 되요. 근데 줄을 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한국에 있을 때 꼭 예약하고 가세요. 예약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암멜둥 예약이라고 치면 됩니다.
2.5. 비자 받기
비자를 받는 방법으로는 6개월동안의 생활비인 4000유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암트에 가서 하루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한달 생활비인 700유로가 있다는 것을 학교에 증명하면 학교에서 대신 비자를 받아줍니다. 하지만 한달 정도 걸려서 여권이 한달 동안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 여행을 안 간다면 상관은 없어요.



3. 수강과목들
우선 TUB는 대부분의 학부과목은 독일어로 열리기 때문에 영어로 열리는 과목을 찾기가 쫌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원 과목으로 3과목 듣고 왔습니다. 과목을 선택할 때 대학원과목이기 때문에 설명만 보고는 어떤 과목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첫 주에는 대부분의 수업을 가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전자전기공학과 이고요 들은 과목은 Stochastic system, Information theory, Electromagnetics for the design and integration of microsystems 입니다.
Stochastic System은 수업은 쫌 어렵고 교수님 필기도 이상한데 시험은 쉬워요
Information theory는 어렵긴 한데 교재를 읽어보면 재밌어요. 시험은 그저 그래요
Electromagnetics for the design and integration of microsystems는 저희 때는 교수님이 바뀌셔서 엄청 쉬웠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업들은 과제도 별로 없고 출석을 강요하지 않아요. 또한 중간고사도 없어요. 여행에 대해 자유롭다는 뜻이죠. 하지만 너무 안 나가게 되면 기말고사를 볼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시험의 방식은 oral test와 paper test가 있어요. Oral test의 경우 교수님과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교수님이 제시하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Paper test의 경우는 우리학교의 시험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업들 중에 잘 찾아보면 종강이 빠른 수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수업들을 들으면 학기가 일찍 끝나 좀 더 좋겠죠. 위에서 보통 수업들이 겨울학기의 경우 2월 중순 정도에 끝난다고 했는데요. 저는 2월 5일전에 모든 시험을 봤습니다. 이것은 교수님께 미리 비행기표 때문에 일찍 가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 드려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기를 일찍 끝내고 일찍 돌아오고 싶거나 여행을 다니고 싶으면 미리 교수님께 말씀 드려서 확답을 받아 놓는 게 중요해요.
4. 학기가 끝나면서 준비 해야 할 것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환학생들에 대해서 학점을 주는 ‘샤인’ 이라는 것을 받아야 해요. 샤인 폼은 학기말쯤에 TUB의 국제협력팀에서 메일로 올거예요. 기발고사를 볼 때 그 종이를 교수님께 드리면 교수님이 작성해서 학점과 함께 주실 거예요. 모든 샤인을 다 받았으면 그것을 한곳에 모아주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도 메일로 샤인과 함께 올 거예요. 이것을 전부 스캔해서 TUB의 국제협력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떠나기 전에 학교에 학생증을 반납하면 냈던 교통비에서 일정부분을 환불 받을 수 있어요.

5. 여행관련 정보
여행은 보통 학기 시작 전, 학기 중, 학기가 끝난 후에 많이 가는데요. 저희에게는 1학기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행을 갈 때 너무 길지 않게 가는 것을 추천 드려요. 여행을 너무 길게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힘들어져서 여행을 즐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행을 하신다면 봄여름가을 중으로 가는 것을 추천해요. 저는 겨울에도 여행을 다녔지만 너무 춥고 낮이 짧기 때문에 여행을 즐기기에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 성수기(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여행을 가면 한국사람이 엄청 많고요. 비수기에 여행을 가게 되면 한국사람은 좀 적고 가격도 약간 싸져요.
또한 겨울학기의 경우 크리스마스 때 2주에서 3주간 학교가 방학을 해요. 이때를 이용하는 것도 수업을 빠지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유럽각지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과 새해에 대한 축제가 엄청 크게 열려요.
여행지에 대해서는 저는 포르투갈이 제일 좋았었습니다. 스페인도 좋았고 크로아티아도 좋았고 프라하랑 부다페스트도 좋았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열리는 옥토버페스트에 갈 수 있다면 꼭 가시길 추천해요.

6. 자금 관련
저는 환율이 대략 1350~1250 정도 일 때 갔다 왔는데요. 전체적인 경비는 1200만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숙사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새로 사야 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배에게 연락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행을 2~3주씩 총 3번정도 갔다 왔고요 그 외에도 여유롭게 놀면서 지냈던 것 같네요.
7. 베를린 맛집
피파사(PIPASA)- Zoo역에서 Amrumer str로가서 내린 후 왼쪽방향출구에서 또 왼쪽 방향출구로 나가면 바로 있습니다. 여기의 장점은 맛이 괜찮고 양도 많고 가격이 싸단는거.
이신(ISHIN)- 일식 체인점 이예요. 엄청 비싸지 않은 가격에 괜찮은 초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규동 같은 종류도 싸고 맛있어요. 구글에 치면 위치가 나올거예요.
버거마이스터- 버거가 맛있어요. 네이버에 치면 위치가 나옵니다.
베를린버거인터네셔널(BBI)- 여기도 맛있데요.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무스타파케밥- 케밥집인데 맛있데요. 워낙 유명해서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bookmark: _GoBack]단기유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았지만 재미있던 일도 많았고 저에게는 매우 유익한 시간 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유학에 갈 예정이라면 그 준비과정도 즐기시길 바라고 가서도 즐겁게 갔다 오세요. 저는 베를린에서는 빨리 돌아오고 싶어했지만 지금은 독일이 그립네요.
